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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어가는 쪽



41방재와 보험

10여년 전부터 한국에는 '자연휴양림' 붐이 일고

있다. 그런데 이 좋은 자연휴양림에 인위의 손질을

가해 문명의 때를 입혀 놓은 곳이 적지 않다. 통나무

집은 외국산 목재를 들여와 외국식으로 지은 것이어

서 거기에서 자고 나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사람

도 있다. 벽난로를 때고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쑤시고

감기에 걸리는 수도 있다. 좋은 옥계수가 있는데 또

웬 인공풀장인가?

자연의 나라 뉴질랜드는 해외 관광객을 부르는 구

호로 '100% pure Newzealand'를 내세우고 있다.

그 나라 사람들의 집터잡기 기준 1순위는 '숲이 내려

다 보이는 언덕'이다. 

서울에선 강변아파트가 값이 나간다. 그런데 한강

보다 더 자연다운 자연은 북한산, 남산, 관악산들이

다. 강보다 더 생명을 함축하고 있는 산에 둘러싸여

살아야 할 사람들이 산이 보이는 아파트 찾기를 포

기한 것은 이미 산들이 시멘트숲에 가려버렸기 때문

이다. 

오늘날 우리의 여행주제는 무엇인가. 조상이 물려

준 금수강산에서 우리는 자연을 잊고 산다. 칙칙한

도시에서 사람들은 흙탕물에 허우적대는 붕어들처럼

가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. 따라서 우리의 여행

주제는세계인들의그것처럼'자연체험'이어야한다.

녹음으로 생명력이 폭발하는 계절엔 숲에 들어가

볼 일이다. 프랑스 낭만주의 초기 작가이며 외교관

이었던 프랑수아 르네 드 사토브리앙(1768�1848)

은 "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,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

는다."고 했단다. 이 말은, 숲(자연)이 문명을 낳고,

인간이 숲을 잘못 다루면 문명은 종말(사막)을 맞이

한다는 경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메소포타미아 문

한여름자연속

산소냉장고

- 전남 장성 축령산 삼나무숲 -

최성민∙한겨레신문사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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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이 난 유프라테스, 티그리스강 유역, 인더스 문명

과 황하 문명이 난 강변이 모두 숲을 인구부양과 문

명잉태의 모태로 했다. 우리의 팔만대장경을 낳은

것도 조선의 산에 무성했던 산벚나무, 돌배나무, 자

작나무였다. 그러나 대부분의 문명 발생지는 숲을

파괴하여 경작지를 확대하면서 문명의 몰락(사막)으

로 이어지고 말았다. 

숲은 이밖에도 도시의 잿빛에 땟국 묻은 우리 심

성을 씻어주는 등 현대인들의 자연회귀 본능을 채워

준다. 1900년대 초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너무 많은

입원 환자들로 병실이 모자라 결핵환자들만을 따로

격리해 숲속에 야영 병실을 차렸는데, 그 치유율이

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. 

현재 이 땅엔 30여 곳의 관∙민영 자연휴양림이

있다. 그 가운데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덕분에 자연

의 원초적 생명력이 솔솔 와닿는 곳으로 전남 장성

축령산숲이 있다. 필자는 지난 99년말 백두산 관광

취재차 갔던 북녘땅 백두고원<개마고원>의 광활하

고 울창한 이깔나무숲에서 부러움과 자긍심에 빠진

적이 있는데, 축령산숲에서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

었다. 

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있는 이 숲은 고 임종국

(87년작고)씨가56년부터나무를심어50년된것이

다. 260ha에 두세 아름드리 삼나무와 편백들이 들어

차 하늘을 덮고 있다. 숲속에서는 여름에도 긴팔 옷

을 입어야 할 정도로 서늘하여 해충 등 곤충류가 살

지 않는 밀림을 이루고 있다. 여기에서 영화 <태백산

맥>도 찍었다. 편백향이 가득한 숲속으로는 6km의

전남 장성
쉬어가는 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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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톳길이 나 있다. 경사가 없는 이 길을 따라 1시간

반 가량의 숲길 걷기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질

높은 삼림욕이자 생명만나기다. 사실 기자의 감기

기침도 그 길에서 뚝 멎었다. 길 양쪽 끝에는 홍길동

생가마을과 '내마음의 풍금'을 찍은 영화마을 금곡동

이 기다리고 있다. 이 길은 옛날 장성 사람들이 한양

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. 홍길동이 오르내리며 심

신을 연마하고, 서자의 한을 품고 집을 떠났던 길로

도전해오고있다.  

장성 여정에서 특히 놓칠 수 없는 것은 전통 야생

차의 향기이다. 장성은 예로부터 서원이 많은 선비고

장이어서 다향이 그윽했다. 지금도 장성 대밭이나 산

계곡엔 야생 자생차밭이 많은데, 전통차지킴이 '남도

야생채지기'(061-721-3752, 011-607-7025)에서는

이런 야생찻잎만을 따서 전통방식대로 무쇠솥에서

손으로 덖어 <산절로>라는 차를 내고 있다. 이 <산절

로>는 색깔이 연호박색 차향은 생잎의 상큼한 기운

이남아있는'좋은차'의조건을완비하고있다.

찾아가는 길

서울에서 기차타고 가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장성역에 선다. 3시간 30분 걸린다. 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 장성

나들목으로 들어간다. 서울에서 천안-논산간 고속도로를 타면 3시간 걸린다. 장성읍내에 숙식시설이 많다. 한식

당 '장성골 명가'(061-394-9292)의 한우고기와 '초야식당'(061-393-0734)의 민물장어구이가 먹을 만하다.


